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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망이도

KIA타이거즈의 K와의싸움이다

KIA의 2015시즌은 기대 이상의 마

운드 예상에도못미치는타격이다

스프링캠프 9경기 103실점의마운드

는 1일 경기전까지 470의 평균자책점

으로 NC(428)와 삼성(468)에 이어 부

문 3위를기록했다 6개의 블론세이브

가있지만마무리윤석민은NC임창민

(28개)에 이어 삼성 임창용(25개)과 세

이브 공동 2위다 양현종(12승230)

스틴슨(10승)이 두 자릿 수 승수를 넘

어섰고 선발진의 새로운 축인 임준혁

도 10승에 2승을 남겨두고 있다 삼성

안지만(27개)이독보적인 1위를지키고

있는 홀드 부문에서는 좌완 심동섭이

넥센 조상우와 17개로 전체 2위 김광

수와 최영필의 듬직했던 활약까지 더

한 마운드는 5강 싸움의 원동력이 됐

다

그러나 타격 지표를 보면 아래쪽에

서 KIA 이름을 찾아야 한다 0252의

팀타율로 줄곧 최하위를 지키고 있고

출루율(0323)역시 꼴찌다 장타율(0

392) 타점(497점)도 9위다 규정타석에

서 3할에 진입한 선수는 필(033011

위)이 유일하다 필은 146안타(3위)85

타점(12위) 장타율 0519(18위)로 20위

권내이름을올린유일한호랑이 홈런

에서는 이범호(22개)가 전체 12위 득

점출루율에서는 20위권내에 KIA의

이름이없다

입지가 다른 마운드와 방망이지만

공통적인고민은있다바로 K다

1승5패의 지난주 KIA 타자들의 기

록란에는 삼진을 의미하는 K가 무려

51개나 적혔다 25일 SK와 10회 승부

를가는동안 13개의삼진이나왔다 삼

진퍼레이드는 5연패를부르기도했다

KIA는 지난달 29일 넥센과의 경기에

서 57로 뒤진 7회 절호의기회를잡았

다 넥센의 바뀐 투수조상우를상대로

필이 중전안타로 출루했다 이범호의

볼넷에 이어 나지완의 2루타가 나오면

서 67 폭투로 동점까지 만들었지만

박준태이홍구백용환의 방망이가 연

달아 헛돌면서 끓어오르던 분위기가

차갑게 식었다 흐름을 넘겨준 KIA는

8회무려 7실점을하며 714 패배를당

했다 30일에도 삼진에 흐름이 갈렸다

1회부터 선발 임준혁이 연속 3안타를

맞는 등 3실점을 했다 흔들리는 마운

드에 힘을 실어줄 공격은 없었다 1회

김원섭김민우필이 삼진으로 물러났

고 이 흐름은 2회 이범호나지완까지

이어졌다 기싸움에서 밀린 KIA는 무

기력한공세끝에27 5연패에빠졌다

볼넷과 삼진의 비율을 봐도 최하위

다 439개의 볼넷을 골라낸 두산은 가

장 적은 615개의 삼진을 당했다 볼넷

하나당 148개의삼진을기록했다는계

산이다 가장 적은 368개의 볼넷을 고

른 KIA 타자들은 910차례 삼진으로

물러나면서볼넷과삼진의비율이 247

에 이른다 가장 높은 수치다 제구 불

안의마운드는가장적은 765개의탈삼

진을뽑아낸반면 528개(3위)의사사구

를 남발했다 볼넷과 탈삼진 비율은 1

31 128의 비율을보인한화에이어두

번째로낮다

투수진과 야수진의 다르지만 같은

K고민 K가 KIA의성적을바꿀변

수다 김여울기자wool@

무등중학교가 최근 무등경기장에서

끝난 2015 광주광역시야구협회장기 중

학교야구대회정상을밟았다

무등중은광주지역 4개중학교가참가

해리그전으로진행된이번대회에서3전

전승으로 우승기를 차지했다 무등중은

동성중과의 첫 경기에서 31 승리를 거

둔 뒤 진흥중을 118로 꺾으며 2연승을

기록했다 충장중과의 대회 마지막 대결

에서는 10회 승부치기까지가는접전끝

에 76 승리를거두며우승을확정했다

시상내용

▲최우수선수상정도웅(무등중) ▲우

수투수상박지운(무등중) ▲타격상 김

동은(0778충장중) ▲최다도루상고승

완(4개무등중) ▲최다타점상김동은(8

타점충장중) ▲감투상장윤익(충장중)

▲미기상허진(충장중) ▲감독상김성

일(무등중) ▲지도상김도연(무등중 야

구부장)

김여울기자wool@kwangjucokr

2015 광주광역시야구협회장기 중학교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한 무등중 선수들이 무

등경기장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 광주광역시야구협회제공

강정호 후예 무등중야구 광주협회장기우승

추신수(33텍사스 레인저스)가 후반

기선발출전연속출루행진을 34경기에

서마감했다

추신수는 1일 미국프로야구 샌디에이

고 파드리스와 방문경기에 2번 타자 우

익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무안타로 경

기를 마쳤다 전날까지 후반기에 선발로

출전한 34경기에서 모두 출루에 성공했

던추신수의기록행진은중단됐다 연속

안타행진은 6경기에서멈췄다

이날 샌디에이고의 선발은 지난해 메

이저리그 올스타에 선정된 오른손 투수

타이슨 로스(28)였다 외할머니가 한국

인인 로스는 7이닝 동안 3피안타 무실점

으로텍사스타선을제압했다

추신수 또한 그의 호투 앞에서 아쉬움

을 남겼다 그는 1회초 로스와 8구까지

가는풀카운트접전끝에루킹삼진을당

했다 02로 뒤진 4회초 두 번째 타석에

서는 선두타자로 나와 로스의 시속 93마

일(150)짜리 투심 패스트볼에 방망이

를크게휘둘렀지만펜스몇발자국앞에

서 중견수에게 잡혔다 6회초 1사 주자

없는 상황에서는 2루수 앞 땅볼로 물러

났다 추신수는 06으로 뒤진 8회초 1사

주자없는상황에서바뀐투수버드노리

스를 상대로출루를 노렸지만 유격수앞

땅볼로돌아섰다

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48에서 0

245(436타수 107안타)로 낮아졌다 텍사

스는 07로패해 4연승을마감했다

연합뉴스

멈추다

K와의 싸움

타자

최근 6경기서 51개 삼진

1승 5패 최악의성적

투수

탈삼진 765개 리그꼴찌

볼넷 528개 남발 top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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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신수 4타수무안타

연속출루 34서 마감


